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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왔습니다.            18-10-19

난생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관광을 왔습니다. 죽기 전에 “나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을 나도 걸었다.”는 말을 남길 수 있기를 바럤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경제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의 일인당 국내 총생산량 (GDP)은 $40,258 로서 세계에서 20위입니다. 일인당 GDP GDP 하나만으로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수치는 어느 정도 한 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떤 지 대강 짚어 볼수 있는 척도는 됩니다.  애청자의 참고로 세계 10위 일인단 GDP 국가를 보겠습니다. 

1위: 룩셈버그 (Luxemburg) 2위: 스이스 (Switzerland). 3위: 마카오 (Macao),


4위: 노르웨이 (Norway), 5위: 아이어랜드 (Ireland), 6위: 카타르 (Qatar), 7위: 미국, 8위: 싱가포어 (Singapore), 9위: 덴마크 (Denmark), 10위: 호주 (Australia) 입니다. 한 나라의 GDP는 일인당 GDP를 그 나라의 인구로 곱해야 함으로 이런 10위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면 그 나라들의 GDP는 별 볼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GDP는 경제국 서열에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분류할 때 이스라엘에는 75.5%가 유대교 신자이고 20.5%가 회교도인 아랍인들입니다. 하지만 2014년의 통계에는 이스라엘의 가구 중 3.8%가 $100만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교인들은 막대한 자본을 이스라엘에 유입하거나 투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6,336,400 명의 유대교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인이 많아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으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530만 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갖고 있는 10억 장자 중 50%가 유대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국가로서 건국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독일이 북유럽국가에서  유태인들을 학대와 학살한 보상금으로 30억 마르크를 독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자금이 이스라엘을 튼튼한 경제국으로 성장시킨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밸 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의 연구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형 세에서 IQ가 가장 높은 민족이 유대인들이고 2위가 남한인이라고 했습니다. 헌국인으로써 싫지 않은 자료이지만 한인은 아직 그런 지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을 관광하면서 눈과 귀를활짝 열고 한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뭐를 배울 수 있을 찌 열심히 관찰해 보려고 헙니다.    꿑
